
게일 마보
아티스트, 연기자, 안무가,
문화 홍보대사 & 연설가

게일 마보는 퀸슬랜드의 타운즈빌에서 아버지 
에디 ‘코이키’ 마보와 어머니 보니타 마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본래  토레스 
해협의 머레이 아일랜드 출신이며, 아버지 에디 
‘코이키’ 마보는 1992년 6월 3일 호주 연방 
대법원이 내린 마보 판결을 이끌어 낸 유명한 
정치적 활동가이자 토지 소유권 운동가입니다.

게일 마보는 3명의 입양 형제자매가 있으며 7
명의 친형제자매 중에는 중간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게일은 호주 원주민 
무용 극단에 들어갔고, 이후 잭 데이비스의 ‘
노 슈거 (No Sugar)’와 짐미 치의 브란 누 
데(Bran Nue Dae)를 포함한 여러 단편 영화와 
연극작품에 출연했습니다. 2008년에 게이는 국립 
호주원주민 기술 개발 협회(NAISA)의 이사가 
되었고, 이후 올해 개교하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게일은 또한 최근 블랙 암 밴드(Black Arm Band)
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2011년 게일은 코이키라는 제목의 20분짜리 
공연작품의 안무와 감독을 맡고 NAISDA의 
학생들이 파라마타의 리버사이드 극장에서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일은 지미 바니가 

에디 ‘코이키’ 마보역을 맡고 데보라 메일맨이 
보니타역을 열연한 높은 기대를 받았던 영화 
마보(MABO)의 작품 촬영 기간 동안 블랙펠라 
영화사의 문화 홍보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이 
영화는 6월 시드니 영화제의 출품작으로서 갈라 
스크리닝에서 첫 상영되었고, 이후 ABC TV에 
방영되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레이첼 
퍼킨스가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역사적인 호주 
연방 대법원 판결 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유명 아티스트인 게일의 작품은 국립 미술관의 
순회 전시 작품인 응가파 카이 카이 (물의 음식) 
전시회와 퀸슬랜드 예술 진흥회의 육지 & 바다 
순회 전시회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고, 다른 모든 호주인들과 우리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롤모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힘과 
결단력을 통해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제가 믿는 바를 위해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게일 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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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Performer,	  Choreographer,	  Cultural	  Consultant	  &	  Speaker	  

	  
	  

The	   middle	   daughter	   of	   Eddie	   ‘Koiki’	   Mabo	  

and	  Bonita	  Mabo,	  Gail	  was	  born	  and	  raised	  in	  

Townsville,	   Queensland.	   	   With	   the	   family	  

originally	   from	   Mer	   (Murray	   Island)	   in	   the	  

Torres	   Strait,	   Eddie	   ‘Koiki’	   Mabo	   was	   the	  

political	   activist	   and	   land	   rights	   campaigner	  

whose	  crusade	  famously	  resulted	  in	  the	  Mabo	  

Decision	   being	   handed	   down	   in	   the	   High	  

Court	  on	  3 rd	  June	  1992.	  
	  

One	   of	   seven	   children	   with	   three	   adopted	  

siblings,	   Gail	   is	   the	   middle	   child.	   	   	  	   Upon	  

leaving	  high	  school,	  she	  joined	  the	  Aboriginal	  

&	   Islander	   Dance	   Theatre	   and	   has	   since	  

appeared	   in	   short	   films	   and	   plays	   including	  

Jack	  Davis’	  No	  Sugar	  and	  Jimmy	  Chi’s	  Bran	  Nue	  Dae.	  	  	  In	  2008	  Gail	  joined	  the	  board	  of	  the	  

National	  Aboriginal	  Islander	  Skills	  Development	  Association	  (NAISA)	  -‐	  and	  has	  since	  taken	  

an	  ac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with	  new	  facilities	  opening	  this	  year.	  	  Gail	  

has	  also	  recently	  been	  appointed	  to	  the	  advisory	  board	  of	  Black	  Arm	  Band.	  

	  

In	   2011	  Gail	   choreographed	   and	  directed	   a	   20-‐minute	   performance	   piece	   entitled	  Koiki,	  

which	  was	   performed	  by	   the	   students	   of	  NAISDA	   at	   a	   special	   showcase	   at	   the	  Riverside	  

Theatre,	  Parramatta.	  	  	  
	  

Most	  recently	  Gail	  acted	  as	  a	  Cultural	  Consultant	  to	  Blackfella	  Films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highly	  anticipated	  film	  MABO	  starring	  Jimi	  Bani	  as	  Eddie	  ‘Koiki’	  Mabo	  and	  Deborah	  

Mailman	  as	  Bonita.	  	  The	  film	  received	  its	  world	  premiere	  at	  a	  Gala	  Screening	  as	  part	  of	  the	  

Sydney	  Film	  Festival	  in	  June,	  before	  airing	  on	  ABC	  TV	  to	  critical	  acclaim.	  	  Directed	  by	  Rachel	  

Perkins	  the	  film	  marked	  the	  20 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	  High	  Court	  decision.	  	  

	  
A	  celebrated	  artist,	  Gail’s	  work	   is	  part	  of	  the	  Ngapa	  Kai	  Kai	   (Waterfood)	  Collection	   in	  the	  

National	  Gallery	  Touring	  Collection	  and	   the	  Queensland	  Arts	  Council	   Land	  &	  Sea	  Touring	  

Collection.	  	  

“My	   father	   inspired	   me	   to	   dance,	   and	   encouraged	   me	   to	   share	   our	   culture	   with	   all	  

Australians.	  He	  is	  my	  role	  model.	  	  Through	  his	  strength	  and	  determination	  he	  taught	  me	  to	  

be	  a	  stronger	  person,	  and	  to	  stand	  up	  for	  what	  I	  believe	  in.”	  	  	  	  	  Gail	  Mabo	  



드림타임(DREAMTIME)
트랙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북 퀸슬랜드 원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열대우림에 사는 사람이며,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며, 민물에 사는 사람이며, 숲에 사는 사람이며, 
섬에 사는 사람이며, 습지에 사는 사람이며,  남쪽으로 
보웬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차터스 타워 주변의 산맥에 
걸쳐, 북쪽으로 타운즈빌과 마그네틱 아일랜드로부터 팜 
그룹 아일랜드와 힌친브룩 아일랜드 앞바다까지, 그리고 
케언즈 남부의 고원지대로 연결되는 열대 우림의 산맥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물 웅덩이와 폭포, 섬과 산호초, 강과 습지, 
산과 범람원과 같은 주변 지형의 모든 특징에 대한 
문화적인 지식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간에 결속력을 유지하면서도 
강탈에 대한 공유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수립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관리인으로서 우리의 지식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나가이” “항상 당신을 환영합니다.”

구발(Gubbal) – 창조 이야기
월터 팜 아일랜드 지음

월터 팜 아일랜드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야기는 무지개 뱀 구발이 여행을 하던 중 허버트 강 
유역을 창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뒤 구발은 힌친브룩 
해협을 창조하고,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터 팜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구발은 이후 
대나무 개울이라 불리는 깊은 물 웅덩이에 있는 산 
위의 큰 물에 있는 팜 아일랜드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 웅덩이의 바닥에 누워있었을 때 어린이들이 종종 
물웅덩이에서 수영을 하거나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구발은 한 소녀가 물 웅덩이에서 노는 것을 보고 
그 소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물 
웅덩이를 떠났고, 그제서야 이들은 이 소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알습니다.

그런다음 구발은 산을 넘어 팜 아일랜드 뒤로 갔고, 
자신이 만든 바바라 아일랜드와 카펫 뱀 개울이 있는 

바바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구발은 팜 아일랜드 
그룹의 바깥 섬들의 모양과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발은 자신이 삼킨 소녀가 계속 살아있는 
마그네틱 아일랜드로 갔고, 그곳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개울로 다시 돌아온 아이들은 정말 예뻤던 소녀를 
찾아 헤매 다녔고, 문득 자신들이 뱀을 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소녀의 늙은 아버지도 딸을 찾기 
시작했고, 구바의 행적을 찾아 바바라 만까지 가고, 이어 
바바라 아일랜드와 바깥 섬들까지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늙은 아버지는 구발을 만났으며, 구발에게 늙은 
아버지에게 다시 딸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구발은 이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구발은 “나를 
죽이지 말아요”라고 했고, 아버지는 “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단지 내 딸이 다시 돌아올기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 구발의 뱃속에서 딸을 꺼낼 수 있는 현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구발이 소녀를 포기 했을 때, 소녀는 점액에 온통 쌓여 
있었습니다. 이에 현자는 소녀의 몸에서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 소녀의 몸을 연기로 깨끗히 한 뒤, 녹색 개미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렇게 현자는 소녀를 자유롭게 했고, 
녹색 개미들로 하여금 소녀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를 팜 아일랜드에서 대나무 개울로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딸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는 쉬어야 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당신은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여전히 아팠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개울은 이 딸의 휴식 장소였으며, 대나무 개울은 
이 딸이 여전히 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항상 녹색 개미를 
이용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